
참여와 협업으로 정책디자인하기
구유리

홍익대학교교수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 서비스디자인전공 교수

• 한국디자인학회 2016 최우수 논문상 수상

•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자문위원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자문위원

• 국가인재개발혁신 100 T/F 위원

• 국가인재원 디자인씽킹 및 공공서비스디자인 교육

• 사회혁신디자인포럼멤버

• 디자인브랜드경영학회이사



서비스경험디자인연구소(SDE lab)는

사람, 제품, 장소의 상호작용과 관련해 개방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응용 및 이론 연구를 진행합니다.

인간중심적디자인사고와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 연구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여 협업적인 방식으로

정책디자인을 하기 위한 코크리에이션(co-creation) 프로세스에 대해 연구합니다.

산업분야 전반에서의 웰빙 디자인 및 사회적 책임 디자인 에 대해

서비스디자인의 관점에서 연구합니다.



The 3 big Ds
Digital
Data
Design

더나은더효율적인공공서비스를만들기위해서중요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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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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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더효율적인공공서비스를만들기위해서중요한 3가지

열린정부 혁신

(Open Government Revolution)

: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



Digital Democracy
: The tools transforming political engagement



The 3 big Ds
Digital
Data
Design --------?

더나은더효율적인공공서비스를만들기위해서중요한 3가지



ㅊ
공공 정책의 속도, 품질 및 전달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방법’들을 사용하는

정부기관 내외부의 ‘공공혁신연구소’ (public innovation lab) 혹은 ‘씽크탱크’ (think tank)



전문적디자인
Expert design

보편적디자인
Diffuse design

‘디자인 능력’이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영역과 보편적인 영역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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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디자인
Expert design

보편적디자인
Diffuse design

‘디자인 능력’이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영역과 보편적인 영역이 구분된다.

User-centered

Co-creative

Holistic

Alterative

Visual

Service design



하버트 사이몽(Herbert Simon, 1998)

“주어진 상황을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일련의 활동을 고안하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곧

디자인이다.”



ㅊ

: 보편적디자인으로서의정책디자이너

"늘 해오던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

밀라노 폴리테크닉 대학

에지오 만지니 교수

'Design, When Everybody Designs' (2016)



문제는 디자인 능력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모두’는 단순히 사람만을 뜻하는것이 아니다. 

무형의공동체나 회사, 공공기관, 나아가 도시나지역, 나라까지도 포함하는단어



‘디자인씽킹’이

공공분야에서

왜 중요한가?

"기존 관습과의 고리를 끊고/ 더 나은 현실을 상상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지 생각하는 것이 디자인 행위다. 

[…] 문제는 디자인 능력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ProtoPolicy Design Report
Using Design Fiction to Negotiate Political Questions

디자인 픽션을 사용하여 정치적 문제 해결하기

Andrew Darby, Anna Whicher, Emmanuel Tsekleves & Naomi Turner (2015)



Proto + Policy
: 양산에앞서제작해보는원형

‘디자인 픽션(Design Fiction: DF)’을 사용하여 정치인과 지역 커뮤니티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정책 발의에 대한 미래의 영향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

-Imagination Lancaster-

: 정책

Proto policy What is protopolicy?

‘Using design fiction to help politicians and community groups imagine the future 

implications of policy initiatives in creative ways’ 



“Prototyping is acting, exploring 

and perhaps even failing before 

finding the answers. You can 

prototype just about anythingￚa 

new product or a service or a 

special promotion”

The meaning of prototyping

“Prototyping is about exploration 

and generation, about 

communication of the overall 

concept and appearance of an 

idea, about facilitation of 

collaboration and about 

providing a hands-on feeling of 

the future solution”

Prototyping_프로토타이핑

“프로토타이핑이란 해답을 찾기 전에 행동하고

탐험하는 것이며, 실패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특별 프로모션과 같은 ㅡ 무엇이든 프로토

타입을 만들 수 있다” (Kelly, 2001)

“프로토타이핑이란 탐색과 생성, 아이디어에 대한 소통, 

협업의 촉진, 그리고 미래의 솔루션에 대한 실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Sade 2001; Blomkvist 2001)

Proto policy



각 분야의 Prototyping의 차이점Proto policy

서비스의 콘셉트를 다양하게 구현하여

서비스의 실행가능성 등을 테스트



미래
(Future)비판적인 접근법

Proto policy What is ‘Design Fiction’?

추측적 디자인
(Speculative Design)

디자인픽션
(Design Fiction)

디자인픽션은질문, 혁신 및 탐구를 불러 일으키는 창의적인 자극에 관한것이며,

미래의틀을이용하여미래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맥락에서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논쟁의 틀로사용될수있다 (Bleecker, 2009)

디자인씽킹 도구 & 방법론



Science fiction 과거에서 예측한 현재

Image source from @keywonc



Science fiction 과거에서 예측한 현재

Image source from @keywonc



시민
정치인

공무원
지역 커뮤니티

‘What-if’ scenario

(가상 시나리오)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영화 등

Co-designing

Co-designing

디자이너

Proto policy 는실제 지역사회와 다양한 그룹이 공동으로 디자인(Co-designing)

과정에참여하며 미래의 가상시나리오(What-if)를 상상하고, 

서로 다른 그룹 간에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생성하는데주력

Using Design Fiction to Negotiate Political Questions

정치인

지역 커뮤니티
공무원

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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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련인구

'고령화 준비 (Ready for Aging)'보고서

2015 2025 2051

영국의경우 초고령화 사회를앞두고 있으며, 치매와관련해 중증장애가있는 인구는더욱 증가하고

이와관련된 연간비용 또한 굉장한액수가 들어간다.

증가하는치매인구와기회비용

Proto policy 치매 챌린지 프로젝트_Dementia Challenge project



“4명 중 3명이가까운가족과친숙한장소에서

고통없이집에서죽고존경심으로치료하는것을

선호한다고말했다.”

치매챌린지 (Dementia Challenge) 프로그램 중



Proto policy Dementia Challenge project

공동 디자인(Co-design)과정

문제정의 > 이해관계자와의 DF 개발 > 프로토타이핑및테스트

당 내에서 발표된 초기 정책 성명을

고려하여 정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을 지어 논의

다양한 프로토타입을통해

'만약(What-if)'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참가자들이 5,10년 후에

미래를 예측

'만약
(What-if)'

지역 사회 단체들과 노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 디자인 워크샵

(co-design workshop)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j7N6D0szVAhWFu7wKHaEGAeIQjRwIBw&url=https://notinwestminster.wordpress.com/2014/11/15/were-now-accepting-workshop-proposals/&psig=AFQjCNEhUwFSRc5H2KInGXyZd0q8Q97VyQ&ust=1502453606460078


지역 사회 단체들과 노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 디자인 워크샵 (co-design workshop)

공동디자인을 통한 문제정의 및 컨셉 도출

SOULAJE
자기 관리형 안락사 웨어러블 제품

SOT (Smart Object Therapist) 
고령자를 위해 작동하는 스마트 제품

Proto policy Process &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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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및 정책가들의 견해와 잠재적인 정치적

질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미팅 진행.

Proto policy Dementia Challeng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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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aje’는 삶의 말기 즉 임종에 가까운 고령자를 위해 자기 관리형 안락사 웨어러블 제품으로

‘사망자의 사회적, 윤리적 및 법적 측면에 관한 토론을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령 노인과 디자이너, 지역커뮤니티 등 다양한 그룹의 공동-디자인의 결과.

Proto policy

디자이너

고령노인

Co-design

다양한지역
커뮤니티

Soulaje

Design 활용한 Prototyping

Design fiction - SOULAJE 자기 관리형 안락사 제품



Proto policy Design fiction - SOULAJE 자기 관리형 안락사 제품

‘Soulaje’ DF는 2021년 이후 자체 관리 안락사를 위한 의료 제품을 제공될 것으로 설정했다. 

DF에 따르면 ‘Soulaje’ 제품은 중앙 건강 관리 서비스에 의해 계약된 제 3자에 의해 개발되고 배포되며

GP(지역 보건의사, general practitioner)와 상의하여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퀵 스타트 가이드에는 기기에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안전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020년 설정으로 ‘SOT’ 인터뷰를 통해 DF 추측장면을 설정하였다.

‘SOT’는 통합 보건 서비스 모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고령자들이 가정내 다양한

스마트 가전 제품들을 통해 지원받는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섭취 시 치명적인 영양정보를 알려준다.

Proto policy Smart Object Therapist (SOT) 고령자를 위해 작동하는 스마트 제품



“만약 당뇨병환자의 정보를

잘못 인식하고 치명적인

영양식품을 추천해 준다면?”

Proto policy

‘SOT’ 디자인 픽션은 '잘못 행동하는' 스마트 홈 기술을 탐구하며 토론하기 위한 적절하고 열린 환

경을 조성한다.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날 상황을 예측하는 방법은 더 많은 참여를 촉진하며 실질적

이고 더 현실적인 요구 사항을 분석할 수 있다.

Smart Object Therapist (SOT) 고령자를 위해 작동하는 스마트 제품



Design fiction 현실화를 앞당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디자인 픽션 사용하기

Using design fiction(DF) to make your policy idea happen

디자인 픽션은 창의적인 자극, 질문, 혁신, 탐구에 관한 것으로

공동디자인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집단에 의한 정치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통찰력을 창출할 수 있다.

정책아이디어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픽션 사용하기

창의적인방법으로
정책의미래시사점을상상

(What-if)

공동 디자인
(Co-design)과정

업스케일링및

현실화가능성



Proto policy Proto policy의 활용이 갖는 의의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신속한 문제 정의

이해관계자와 협업 / 솔루션 개발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전체 규모 배포 전 사용자 피드백 분석

전통적인정책접근방식에서벗어나, 정책수요자관점에서좀더본질적인

문제를신속하게정의할수있습니다.

구성원, 지역사회그룹및기타이해관계자와함께향후계획및정책을탐구하고,

적합한솔루션개발에유용한접근방법이될수있습니다.

문제및서비스에대한신속한프로토타이핑으로다양한서비스에대한상황을예측하고

수정및보완할수있습니다.

실질적으로정책및서비스가활용되기전에이해관계자및정책수요자의선호도를

알수있으며, 이를정책및서비스에적용할수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디자인 방법론의 가치는 포커스 그룹(FGI)나 에스노그라피 관찰 등과 같이

소규모의 데이터셋으로부터 깊은 통찰력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 입안자

[ 대규모의 데이터를 통해]

디자인 방법론

[깊은 통찰력을 기반으로]

Proto policy Proto policy의 활용이 갖는 의의



디자인을 정치적 참여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일반 대중의 정책에 관한 태도가 바뀔 수 있다. 

이전에는 시민들이 정책의 대상이었지만 사용자 중심의 활발한 패러다임에서는

정치인들과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공무원과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 

Proto policy Proto policy의 활용이 갖는 의의

정치인 공무원

시민/이해관계자

Co-design



공동-디자인 활동을 통해 정치인이(혹은 정치 입안자, 공무원) 

지속적으로 디자인 방법론을 정치적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정치적 문제 해결에 있어 그 혁신역량이 커질 수 있다. 

Proto policy Proto policy의 활용이 갖는 의의

정치적의사결정

+

디자인방법론

(디자인픽션, 추측적디자인)

혁신 역량




